
정토와 법화 교차하는 자리
동국대학교 정각원 상단에서의 사색을 ‘전

수(專修)’라는 다소 생경할 단어로 시작해보고 

싶다. 전수란 한 가지 믿음의 대상과 수행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미타불을 믿

는 사람은 아미타불만을 부르고 〈법화경〉을 

믿는 사람은 〈법화경〉만을 읽는 것이다. 특히 

종파불교가 성행하는 일본에서 많이 쓰는 단

어다.

일본 정토종의 개조인 법연(法然) 스님은 

중국 당나라에서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믿어

진 선도(善導) 스님이 쓴 〈관무량수경소〉에서 

‘전념미타명호(專念彌陀名號)’라는 글귀를 보

고 전수염불(專修念佛)을 주장하면서 정토종

을 창립했다. 오직 아미타불의 이름만 부르자

는 말이다. 일본 천태종의 개혁종파인 일련종

의 일련(日蓮) 스님은 전수창제(專修唱題)를 

말했다. 본래 천태지자 대사 지의 스님은 〈법

화경〉을 중시하나 법화지상주의자는 아니었

다. 말하자면 원교주의자였다. 이 원교란 대부

분의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것이고, 〈법화경〉

은 원교의 대표일 뿐이지, 원교를 독점하는 경

전은 아니다. 법화지상주의자인 일련 스님에

게 이는 맘에 들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천태

로 시작했지만, 이를 버리고 오직 ‘묘법연화경’ 

다섯 글자만을 부르짖자고 말했다.

정각원 부처님을 앞두고 전수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정각원 상단이 좌우 보처가 없

는 아미타불 한 분만을 모시고 있는데, 그 뒤

의 후불탱화가 〈법화경〉의 무대를 그린 영산

회상도이기 때문이다. 

불교신앙의 형태는 다양하다. 화엄신앙도 

있고 조사신앙도 있고 여러 재일에 특수한 한 

분의 불보살만을 기리는 날도 있으나, 이는 대

부분 같이 신앙되지, 독자적으로 하나만이 신

앙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불교신앙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포용적 태도를 취하는 데 반해 정

토신앙과 법화신앙은 굉장히 특수한 모습을 

보인다. 앞서 말한 다른 신앙을 배제하는 배타

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정각원 상단은 불

교신앙 중에서 가장 배타적인 신앙 두 개가 교

차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필자는 큰스님들의 구술 기록이나 말년의 

행적을 읽는 것을 즐기는데, 일반화할 수는 없

지만 젊은 시절 눈가에 선기(禪氣)가 뿜어지

던 납자(衲子) 스님도, 혹은 화엄의 바다를 종

주하던 강사(講師) 스님도 돌아가실 때가 되

면 정토나 법화로 기우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

게 됐다. 즉 정토신앙이나 법화신앙은 죽음이

라는 인간의 마지막 난제에 대한 대답인 것이

다. 죽은 뒤에 우리는 어디로 갈까? 아미타불

을 외우든 〈법화경〉을 읽든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이뤄지는 일이다.

그런데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의 교주로서 염

불행자가 죽을 때 반드시 데리러 온다고 하여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아예 법장보살이 세운 48원에는 임종현

전원(臨終現前願)이 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른 

자가 임종할 때 반드시 자신이 현전하겠다는 

원이다. 반대로 〈법화경〉이 죽음과 관련하는 

경우는 잘 들어 보지 못했을 것이다. 〈법화경〉

과 죽음을 연결 짓고 〈법화경〉과 아미타불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며, 불교신앙 중 가장 

배타적인 정토와 법화가 교차하는 정각원 상

단의 일극점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불교학자 스에키 후미히코(末木文

美士)는 〈법화경〉을 ‘사자(死者)와의 대화’라

고 파악한다.(〈他者·死者たちの近代〉) 그는 현

실의 사람은 돌아간 사람들의 위에서 살고 있

으므로, 삶이 죽음이라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

지는 일이라 지적한다. 그러면서 〈법화경〉의 

석가모니불과 다보불의 이불병좌(二佛並坐, 

두 부처님이 한 자리에 앉음)가 죽음 위의 삶

을 말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현재의 반열반

하지 않은, 즉 죽지 않은 석가모니불은 과거의 

반열반한, 즉 죽은 다보불의 인정이 없이 〈법

화경〉을 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억하시는 

독자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죽은 이들로 인해 

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라는 ‘디 아워

스’ 영화 대사를 인용한 적이 있다. 그 말 그대

로다. 〈법화경〉은 죽음과 삶, 다시 죽음과 삶

이 반복되는 시간선이면서 다보불이라는 선발

주자가 석가모니라는 후발주자에게 건네는 바

톤이다. 붓다의 일은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

다. 〈법화경〉이란 바톤은 다음 주자에게 전달

되며, 그 바톤은 선발의 기록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법화경〉이 죽음과 관련 있다

는 것 외에 아미타불과 연관되는 일인지는 명

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법화경〉에 아미타불

이 나오지는 않는 것일까? 〈법화경〉에는 아미

타불이 두 번 등장한다. 먼저 제7 ‘화성유품’에

서 대통지승불이 출가 전 낳은 열여섯 왕자 중 

한 명이 나중에 아미타불이 됐다는 이야기이

다. 이는 별다른 내용이 없기에 무색무취하다. 

반면 제23 ‘약왕보살본사품’에서 나오는 아미

타불은 다르다. ‘약왕보살본사품’을 열심히 읽

은 사람은 반드시 아미타불의 정토에 태어난

다는 내용이다. 즉 〈법화경〉이 자신의 경문을 

읽는 이로 하여금 반드시 아미타불의 정토로 

가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있기에 법

연 스님은 〈법화경〉을 정토종의 방의(傍依)의 

소의경전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무언가 아직도 〈법화경〉과 아미타불

의 관계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필자

의 내면에 깊이 각인돼 신앙의 지남이 된 하나

의 영험담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화전기(法華傳記)〉에 따르면, 당나라 시

절에 승연(僧衍) 스님은 극락에 태어나고자 

〈법화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었으며, 3년 차

가 되자 천독을 하게 됐다. 이 스님이 꿈을 꿨

는데, 자신의 어깨 양옆으로 〈법화경〉의 문자

(文字)로 이뤄진 날개가 솟아오르는 꿈이었다. 

이 날개로 승연 스님은 단숨에 서방정토로 날

아갈 수 있었다. 거기서 아미타불의 수많은 화

신이 스님을 맞이하면서 다음의 게송을 읊어 

주었다. 

‘그대(승연)는 탁세에 〈법화경〉을 외웠으니/ 

중생들은 업장 때문에 〈법화경〉을 문자로 볼 

뿐이지만/ 실상은 〈법화경〉의 문자 자체가 삼

신(三身)을 모두 갖추었네/ 이제 이 날개로 그

대의 몸이 완성되었네.’ 

즉, 〈법화경〉의 문자 그 자체가 날개가 되어 

서방정토로 날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각원 아미타불의 양어깨 너머로 영산회상

도라는 날개가 펼쳐진 이 상단이 나에게는 〈법

화경〉을 전수한 승연 스님의 행지(行持)로 ‘결

정화’되는 것이다. 불립문자라지만 나에게는 

법화문자 그 자체가 화두이다.

불교 근본 계율 나타내고

근본 죄와 무간 죄 분별    

“또 대범천아, 무간대죄(無間大罪)의 악업

이 있다. 그것은 ①고의(故意, 일부러)로 아

버지를 죽이는 것이요. ②고의로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요. ③고의로 아라한(阿羅漢)을 

죽이는 것이요. ④그릇된 소견으로 스님네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이요. ⑤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 등이니, 이 다

섯을 무간대죄의 악업이라 하느니라. 

누구라도 이 다섯 대죄 가운데 하나만 지

어도 출가와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느니라. 만

일 출가와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은 곧 죄

를 범하는 것이니,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

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도 출가한 위의와 형상이 있으므로, 역시 때

리거나 감옥과 사지를 찢거나 목숨을 끊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느니라.”

여기서는 불교의 근본이 되는 계율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오무간죄와 4종(四種)의 근

오무간대죄(根五無間大罪), 악업의 근본지

죄, 또 4종 근본무간죄란 어떠한 것이며 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는 대목

으로, 이는 〈지장십륜경〉의 제작 연대와 당

시 말법세계의 타락한 계율의 훈시를 적나

라하게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오무간대죄의 사종악업근본지죄(四種

惡業根本之罪: 살도음망殺盜婬妄의 사四 바

라이죄)

“또 5무간 대죄악업에 가까운 ‘4종의 근본 

죄’가 있으니, 그것은 ①악한 마음으로 독각

을 살해하는 것으로, 생명을 죽이는 큰 죄업

의 근본 죄요. ②아라한인 비구니를 간음하

는 것으로, 사행(邪行)을 즐기는 큰 죄업의 

근본 죄요. ③보시로 받은 삼보 재물을 침해

하는 것으로, 이는 도둑질하는 죄업의 근본 

죄요. ④그릇된 견해로 스님네의 화합을 깨

트림으로 이는 거짓말하는 죄업의 근본 죄

니라. 만일 누구나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범

하여도 출가하거나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느

니라.

만일 …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이 있으

면 …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출가한 … 목숨을 끊는 것

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사종 근본무간 죄의 분별(四種根本無間罪

分別)

“이와 같으나 ①근본 죄이기는 하나 무단 

죄가 아닌 것이 있고, ②무간 죄이기는 하나 

근본 죄가 아닌 것이 있으며, ③근본 죄이기

도 하며 무간 죄이기도 한 것이 있고, ④근본 

죄도 아니요, 무간 죄도 아닌 것이 있다.

먼저 어떤 것이 ③근본 죄이기도 하며 무

간 죄이기도 한가? 이른바 나의 법 안에서 

이미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은 이가 구경에 

이르러 사제(四諦)의 이치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을 짐짓 죽이는 것으로, 이는 근본 죄이

기도 하고 무간 죄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은 

나의 계율 중에서 빨리 쫓아내야 한다. 또 어

떤 것이 ①근본 죄이기는 하나 무간 죄는 아

닌가? 이른바 나의 법 안에서 출가하고 구족

계를 받은 이가 짐짓 이생(異生, 여기서는 범

부)을 죽이고, 방편으로 타인에게 독약을 주

어 낙태(落胎)를 시킴이니, 이를 근본 죄이기

는 하나 무간 죄는 아니라고 한다. 이들은 스

님네와 같이 살 수 없고, 은혜를 베풀 수 없

으며 스님들에게 공급하는 물품도 수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것이 ②무간 죄이기

는 하나 근본 죄는 아닌 것인가? 이른바 어

떤 이가 삼귀의계, 오계, 십계를 받고도 무간 

죄의 한 가지라도 지으면, 그것을 무간 죄이

기는 하나 근본 죄는 아니라 한다. 그런 이는 

출가할 수 없고, 구족계를 받을 수 없나니, 만

일 …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이 있으면 …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끝으로 어떤 것

이 ④근본 죄도 아니요, 무간 죄도 아닌 것인

가? 이른바 어떤 이가 삼귀의계나 오계를 받

고도 불법승에 의심을 내고 혹 외도에게 귀

의해 그를 스승으로 삼으며, 다소의 길 흉상

에 집착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또 어떤 

이는 여래가 설한 정법과 삼승(보살, 연각, 

성문)의 정법에 비방해 스스로 막고 남도 믿

지 않고 등지게 하며, 읽고 쓰고 베끼는 것을 

방해하고 나아가 한 게송의 정법도 머물기 

어렵게 한다. 이것을 근본 죄도 아니고 무간 

죄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히 중대한 

죄업과 무간 죄에 가까운 죄가 된다. 

이 같은 사람이 참회하지 않고 이러한 큰 

죄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는 출가와 구족

계를 받을 수 없다. 만일 … 구족계를 받게 하

는 스승이 있으면 …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 이러한 2종(②, ④)의 사람은 정법의 

눈을 깨트리는 행과 정법의 등불을 끄는 행, 

삼보의 종자를 끊는 행 등으로 인해 온갖 나

쁜 세계에 떨어지며 … 무간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 동안 고통 받아 고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내용은 현행 종단 운영상의 규칙 

면에서도 더욱 확고하게 확립시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본 죄와 무간 죄를 

넷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분별을 제시함은 

탁월한 ‘죄의 분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

니다.

정각원 불단 (상단) 216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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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사 주지〉〈동국대 박사〉

오무간대죄악업(五無間大罪惡業)32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불교신앙 중 가장 배타적 신앙 교차

정토·법화는 죽음이란 난제에 대답

〈법화경〉 읽는 이 아미타불 정토 이끌어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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